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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학습의 의미 탐색: 
학습자 중심교육의 실천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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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Byungsun Kim
VERUM college,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학습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
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적 실천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에 위치한 C대학에 교양영어 수업
을 수강하는 신입생 8명을 선정하고, 체험의 본질을 밝히는 데 적합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는 반구조
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가지고 비대면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수집하였고, 현상학에 근거한 자료분석을 통해 6개의 주제와
3개의 주제군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더 큰 무대의 안내자로 영어학습
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영어학습의 의미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배움을 폭을
넓혀주고 알고 싶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다. 셋째, 장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써 유용함을 영어학
습의 의미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성공적인 취업과 취업 후 직무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의사소통 도구로 의미를 부여하였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meaning of English learning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practice so that English learners can actively participate in their 
classes. For this purpose, eight freshmen taking English classes at University C located in Gangwon-do
were selected.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suitable for revealing the essence of the 
experience, was us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non-face-to-face in-depth interviews that used 
semi-structured interview questions. Six statements of theme and three theme clusters were derived after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henomenological metho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recognize the meaning of English learning as guides on a larger stage: the
world. In particular, English learning is believed to be a tool for living as a global citizen and being good
Samaritans. Second, the participants recognize the meaning of English learning as a chance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English learning is hence seen as a tool that can broaden the scope of learning and
get the information one wants. Third, the participants think English learning is a tool for realizing their 
future dreams. In this connection, English learning is necessary for them to get a good job and 
communicate in the workplace after landing a job. Finally, discussion and suggestions were presented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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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
학교 3학년까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교육인 영
어 수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대학에 진학
해서도 대학마다 정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년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졸업 
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공교
육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대학에서의 영어 교과목은 학습
의 주체자인 학습자들의 자유의지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 결과 선택이 아닌 강요[1]가 다수의 학습자들로 하여
금 영어 수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의미 있는 교육으로 연결짓지 못하
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의 학습 의욕 저하로 탈동기화 현
상으로까지 이어져[2]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이 10여 
년 이상 영어 학습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능력의 
더딘 향상[3]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영어 교실은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입
시 위주의 영어 수업은 학습자들의 교사에 대한 의존도
를 높여 왔으며, 영어학습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의사
소통임에도 불구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험문제 해결
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저성취 영어 
학습자들의 학습 흥미는 저하되고, 의욕은 꺾일 수밖에 
없으며, 결국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교사
가 정해주는 커리큘럼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현실 앞
에서 자신이 인식하는 영어 학습의 의미는 무시된 체 수
업에 앉아만 있는 학습자들에게 자율적인 참여를 기대하
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최근 교육계 전반에 걸쳐 구성
주의에 기반한 학습자 중심교육으로의 전환 모색, 예컨
대 플립러닝과 PBL에 주목하고 수업에서의 적극적인 적
용의 시도들[4,5]은 고무적이다.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학습자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존재가 아니며 능동적
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구성하는 주체다. 추병완[6] 역시 
의미 있는 학습은 교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개
인이 의미를 구성하거나 재구성할 때 이루어진다고 함으
로써 유의미한 학습을 위해서 학습자들이 주체가 되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구성주의 철학에 바탕을 두어 대학생들이 
영어 수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유의미한 학습 성과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써 대학생들이 체험하고 인식하

는 영어 학습의 의미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한 영어학습의 의
미에 대해 국내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먼저 김태영[7]은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사회, 
문화적 의미를 4가지로 구분지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
째, 세속적 욕망과 입신양명의 의지가 작용, 둘째, 미래
의 막연한 필요를 대비하는 보험으로서의 의미 및 부모 
세대의 부를 후대에 세습하기 위한 의미, 셋째, 키치
(Kitsch)로서의 아류 문화가 반영된 현상, 넷째, 문화자
본으로써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의 연구는 사회 현
상적 접근을 통해 영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확장과 영
어학습에 작용하는 한국인들의 고유한 심리적 구인, 그
리고 그 연유를 고찰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시사점을 제
공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로 김하정과 원효헌[8]은 한국사회에 만
연하고 있는 영어학습을 사회적, 심리적 현상으로 이해
하고 대학생들이 대학 입학 이전에 경험한 영어학습과 
그 경험의 구조와 본질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대학생들의 처음 영어는 적극적인 학습활동
을 하게 하였으며, 자신을 괴롭히는 과목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대학생들은 영어 학습을 성적으로 평가
받는 교육 현실에서 영어에 대한 인식을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암기과목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강제적인 속박 속에서 영어학습을 해 온 관계로 실생활
에 적용하지 못하는 영어가 되었다는 인식이었다. 셋째, 
영어 학습은 가깝게는 대학 진학과 멀게는 취업을 위한 
것으로 내재적 동기 없이 의무적으로 공부해야만 했던, 
그래서 악연이자 골칫거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
는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이 왜 여전히 답보상태인가를 
진단해주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는 영어학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영
어학습이 가지는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영어학습을 해야 하는 의미를 학습자 관점에서 발견함으
로, 학습자 중심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육 현장에 시사점
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 절차 및 연구 방법

2.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들의 교양 영어 수업에 수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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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앞서 그들이 인식하는 영어학습에 대한 의미를 파
악함으로써 보다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된 효율적인 수업
을 운영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개인의 체험
(lived experience)의 본질적인 의미 구조를 규명하는 
질적 연구 방법[9]이다. 특히 질적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는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보편적 본질에 대한 
기술로 축소함으로써 현상을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갖
게 된 것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라 하겠다. 현상
학이 인간의 경험 속에 있는 본질 즉, 환원된 순수 현상
[8]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주관적 경험의 세계를 있는 그
대로 기술하고 해석하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현상학적 연
구 방법은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학습에 대한 의미를 
밝히는 데 적합하다 할 것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는 강원도에 위치한 C 

대학에 2021년 2학기에 개설된 교양 영어 수업을 수강
하는 대학 신입생들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비대
면 상황에서 연구자가 4개 반 총 120명의 학습자들에게 
SNS를 통해 영어 학습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였고, 관련
하여 열린 마음으로 성실하고 의미 있게 답한 대상자를 
확보해 13명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개별 연락을 취해 자
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8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
들의 전공은 간호학 2명, 치위생학 2명, 임상병리학 2명, 
미디어 콘텐츠학 1명, 건축학 1명이고, 성별로는 남학생
이 3명, 여학생 5명이며, 나이는 20세에서 23세이다. 윤
리적 고려를 위해 대상자들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대신하
였고, 연구에 관한 일체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할 것을 서면으로 서약하였다. 또한 
연구 중에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어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
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2.3 연구 절차 및 자료수집
연구는 2021년 2학기 3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4

일간 진행되었다. 대학 교양영어 수업을 수강하기 전에 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학습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일
별로 각 2명씩 개별적으로 비대면으로 접촉하였다. 이는 
전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학이 정책적으로 교양 교과목
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연
구참여자들과의 대면 인터뷰를 시도하지 못한 이유이다. 

자료수집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서비스로 급부

상한 줌(zoom)을 통해 개인별로 약 40분간 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인터뷰는 하루에 2명씩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
어 진행하였고, 인터뷰에 앞서 모든 내용은 녹취된다는 
사실을 연구참여자들에게 인지시켰다. 4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인터뷰로 설정한 이유는 연구참여자들의 집중력
을 위한 배려였고, 인터뷰에서 미흡한 정보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SNS와 전화 통화를 통해 
보강하였다. 또 심층 면접을 위해 정해 놓은 최소한의 질
문들을 중심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반구조화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을 선
택해 개인의 주관적 견해를 최대한 끌어내려 노력하였
다. 사전에 준비한 최소한의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신에게 있어서 영어학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
미를 갖나요?

2) 당신의 미래에 영어학습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 같나요?

3) 당신의 언어로 영어학습을 한 단어 혹은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연구참여자 모두와 SNS인 카카오톡 친구를 맺
고, 관련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구
자와의 개별방과 단체방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것은 심
층 면접에서 얻은 진술 중 해석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보
강하려는 의도이며 동시에 소통의 질적 확보를 통해 연구
에 필요한 정보를 풍부하게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물
론 다중이 참여하는 단톡방에서는 성적에 영향을 미칠까 
뒤로 숨는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에, 가급적 심도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하였다. 다음 Fig. 1은 연
구참여자들이 연구자의 질문에 따라 SNS상에서 자신들이 
인식하는 영어학습의 의미를 작성한 내용들이다.

Fig. 1. participants’ meanings of English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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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인터뷰 내용은 모두 연구자가 직접 

컴퓨터에 전사하였고, 질적연구자료 분석 소프트
웨어인 NVivo7을 이용해 인터뷰 내용에 대한 코딩과

개념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 정상원과 김영천의 연구[9]를 참고하였는데, 구체적
으로 1) 진술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기 2) 성찰하기 3) 의
미있는 구절 찾기 4) 의미 단위로 묶기 5) 개념 추출하기 
6) 문장화하기를 순환적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현상학적 연구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연구자가 자료 분석을 하면서 고려한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이 어떻게 주제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술을 찾고, 의미있는 진술을 나열하며 반복되거
나 중독되지 않는 진술을 목록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
어나 경험의 조직적 기술을 하면서 연구자의 기술을 반
성하고 상상적 변형을 사용해 가능한 한 모든 의미와 다
양한 관점들을 찾아 그 의미를 주제별로 묶어 현상에 대
한 준거 틀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
의 주관적인 의미 단위를 배제하고 학문적인 언어로 바
꿔 기술하려는 데 역점을 두어 현상학적인 접근이 되도
록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의 질적 확보 차원에서 최근 질
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가 활발한 동료 교수 2인을 참여
시켜 검토작업을 거쳤다.

3.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드러난 대학생들
이 체험하고 ‘지금 현재’ 인식하는 영어학습의 의미에 대
한 본질이 6개의 주제와 3개의 주제군으로 Table 1과 
같이 도출되었다.

statements of theme theme clusters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
세계시민의식 역량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도구

배움의 폭을 넓혀주는 도구
학습 기회 제공

알고 싶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도구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도구
미래의 준비

직무에 필요한 의사소통 도구 

Table 1. research findings

3.1 세계시민의식 역량: 세계인으로 살아기기 위한 
    도구;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도구

연구참여자들은 영어를 세계의 공용어라는 인식 아래 
이제 국내에만 국한되어 활동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다
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갈 준비 즉 세계
시민의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
시 말해서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소통 도구로써 영
어학습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유튜버 
혹은 크리에이터 활동과 비영리단체 활동 등을 통해 세
계인과의 온·오프로 채널 공유를 함으로써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방편으로 영어학습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다음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은 이를 잘 드러
내준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의존하고 편안한 존재
가 되고 싶어요. 영어는 저에게 세계화가 진행 중인 현
재 거기에 맞는 인물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요.” (연구참여자 A)

“제가 되고 싶은 것은 크리에이터인데 세계인과 소통하
기 위해서 영어학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튜버로
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요.” (연구참여자 E)

“영어는 저를 세계라는 더 큰 무대로 데려가 줄 수 있는 
날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배움으로써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떠 좋은 기회를 얻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
구참여자 B)

3.2 학습 기회 제공: 배움의 폭을 넓혀주는 도구; 
    알고 싶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도구

연구참여자들은 영어학습의 의미를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영어로 된 
전공 서적이 있음에도 제대로 이해하며 읽을 수 없어서 
배움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교수자나 전문
가의 도움 없이도 읽어나가고 싶다는 바램에서 영어학습
의 의미가 있고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는 국어로 쓰여 있는 매체만큼 영어로 
쓰여진 매체가 많은데 자유자재로 읽을 수 없어 회피하
게 되고 결국 정보의 제한성을 가진다는 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즉 대학생들에게 영어학습의 의미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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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도
구라는 인식인 것이다. 다음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영어는 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아
닌 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를 통해서 알고 싶
은 정보도 더욱 깊게 알 수 있는 어떤 배움의 폭을 넓혀
주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더욱 열정있
게 공부하는 이유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참
여자 C)

“아무래도 전공이 치위생이다보니 영어로 된 용어나 원
서를 보게 되는데 읽어보고 싶은데 잘 도전이 안되고 우
리말로 번역된 것에만 의존하니 아쉽더라구요. 영어학
습의 의미는 전공을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
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D)

“유튜브에 제가 흥미 있어 하는 주제를 많이 다루는데, 
영어로 말하니 안 들려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 아쉬웠
어요. 그럴 때 영어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를 느껴요.” 
(연구참여자 H) 
 

3.3 미래의 준비: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도구; 
    직무에 필요한 의사소통 도구

연구참여자들은 비록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밖
에 되지 않은 신입생이지만 고등학생 때와는 달리 현실
적인 문제, 즉 취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영어학습의 의미도 미래의 준비, 
즉 성공적인 취업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향후 일하
게 될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 중 하나가 영어라는 
이해이고,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준비로 혹은 관련 자격
증 취득에 영어 점수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들은 직무에 필요
한 의사소통 도구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 외국계 회사나 직무와 관련해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대비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저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목표입니다. 영어를 시험으로 
봐야 통과할 수 있기에 열심히 해야 할 교과목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직업을 위해 꼭 거쳐야 할 관문
이라 제가 영어학습을 하는 의미입니다.” (연구참여자 F)

“저는 외국계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영어
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기 영어를 

하고 싶은데, 지난 학기에도 그랬지만 고등학교 때와 별
반 다르지 않게 독해와 문법 중심의 수업은 아쉽습니다. 
저에게 영어학습 의미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
니다.” (연구참여자 H)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습자를 학습의 주체자로 바라보고 그들이 
‘지금 현재’ 인식하는 영어학습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목
적이 있다.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능동적
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이끌고 의미 있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다시 말해 학습자 중심교육
의 실천을 위한 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상학
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영어학습의 의미의 본질을 찾으려고 시도하였으며, 
6개의 주제와 3개의 주제군을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연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제안할 시사점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국내라는 좁은 무대가 아니라 
더 큰 무대에서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
로써 즉 세계시민의식 역량을 위해 영어학습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연구자를 포함한 교수
자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대학생들은 영어학습의 의미를 
성숙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즉 교수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학생들은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인만이 아닌 세계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영어학
습의 의미를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사
람들과의 만남, 소통, 봉사 등 공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포부는 김태영[7]이 
주장한 세속적 욕망과 입신양명의 차원을 뛰어넘어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
러한 결과는 영어교육과 세계시민 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13]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또한 영어 교실이 단순히 시험을 위한 수준에서 
머물러선 안 되며, 세계인과 무리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
도록 구어 영어 능력 증진이라는 시대적 필요에 부응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10]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의하
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교실에
서 영어로 말하고 듣는 활동 중심의 기회를 마련해 줌으
로써 영어를 사용하는 세계인 모두를 대상으로 막힘없이 
대화할 수 있는 세계영어(World Englishes) 능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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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조력할 것을 제안해 본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영어학습이 다양한 학습의 기회

를 확대 제공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지식 습득의 변화된 양상 속에서 영어교육이 학습기회의 
제공의 역할을 한다는 [14]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 인터뷰에서 대학생들은 전공 서적을 자유
자재로 읽고 싶고, 인터넷과 연결된 세상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지만, 영어 능력이라는 장벽이 이를 불가
능하게 하고 답답하게 한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이는 영
어로 구사되고 쓰여진 정보들에 대한 앎의 갈망의 표현
이다. 특히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고 불리는 
대학생들에게 유튜브와 인터넷 매체는 접근이 용이하고 
영향력도 상당하다. 하지만 유용한 자료들이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영어 능력의 한계
로 국어로 된 세상만 맛보는 형국이다. 따라서 대학생들
에게 단순히 교재에 있는 지식, 정보뿐 아니라 다양한 매
체, 예컨대, 영화, 뉴스, 잡지, 광고 등 영어로 된 매체들
을 수업에서 다루고 폭넓게 지식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앎의 욕구를 채워주는 영어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럴 
때 영어학습의 흥미는 증진될 것이고 학습성취도 자연스
럽게 일어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교실 밖에서도 학습
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지식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영어 매체를 이용한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이 될 것이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미래 준비를 위한 도구로 영어
학습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다. 물론 전공을 선택하고 대
학에 진학하는 목적이 취업의 기회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15] 또한 당장 취업 준비의 여유가 
있는 1, 2학년의 경우조차 선배나 교수 등 주변으로부터 
영어스펙의 중요성에 대해 빈번하게 들으며 인식하고 있
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단순히 취업을 위한 토
익 점수나 관련 자격 영어시험을 위한 도구로만 영어학
습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대학생
들이 인식하는 영어학습의 의미를 취업에만 초점을 맞추
어 간다면 대학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수자
는 학생들에게 교양영어 수업의 목표가 영어 향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으
며, 영어학습의 의미 또한 재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다. 즉, 영어교육이 시험 준비를 위한 영어 지식 습득을 
넘어서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 교양인으로서 전인적인 인
격 성장에 있음을, 즉 무게중심을 교양에 두도록 하는 것
이다. 이은화[11]는 문헌고찰을 통해 자유 교양교육의 탄

탄한 기초가 전공교육이나 직업교육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교양의 비중이 얼마나 커
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한 바 있다. 이는 대학 교양 
영어 교육 현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어보다 교양
에 더욱 의미를 둘 때, 영어학습은 좀 더 광범위하고 깊
이 있게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영어학습은 4차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
성을 갖춘 성숙한 사회인, 전문역량을 갖춘 전문인을 배
출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비록 본 연구자가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학습의 의
미에 대한 현상의 본질을 기술한다고 몸부리쳤지만. 기
술하는 순간 그 현상 자체는 사라져 버리고 오직 그것의 
재현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고백[9]은, 현상 연구의 한
계이면서 동시에 연구자에게 또한 도전이 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교수주도의 강의
식 수업을 편하게 생각하고, 학습자가 잘 보이지 않는 대
학영어 교실에서 학습자 중심교육 실천의 필요성을 논하
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성과라 생각한다. 
또한 학습자 입장에서 영어학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
한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
의 심연에 있는 생각들을 어느 정도 끄집어낼 수 있었다
는 점에서 가치 있는 수고였다고 자평해본다. 향후 대학
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영어 교실이 영어학습의 목표가 
언어 능력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영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오은주[10]가 제시한 세계시
민성과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도록 실천되는 현장이 되기
를 기대해보며 본 논의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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